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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4. 4. 26.(금) 오후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
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
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
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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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현황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

ㅇ (사업기간/펀드규모) ‘16~’27 / 3,000억 원

   * ‘16~22년까지 2천억원 출자하여 연안여객선 건조지원/ ’24년부터 내항화물선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추가 출자 

ㅇ (지원대상/펀드운영)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 ㈜세계로선박금융

ㅇ (지원조건) 국내 조선소 건조 시 건조가의 최대 60% 무이자 지원

    * 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돼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고 여객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해 펀드 투자금 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구분 현대화펀드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자부담

선가 120억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선가 60억 초과 120억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선가 60억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지원현황

지원선박 선사명(선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한일고속(실버클라우드) 완도-제주 카페리 19,700톤

2 한일고속(한일골드스텔라) 여수-제주 카페리 19,700톤

3 에이치해운(울릉썬플라워크루즈) 후포-울릉 카페리 13,000톤

4 씨월드고속훼리(퀸제누비아)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현성MCT(오션비스타제주)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고려고속훼리(코리아프라이드) 인천-백령 쾌속선 1,300톤

펀드 투자방식


